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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처럼� 나아지지� 않는� 코로나로� 인해� 모두가� 지쳐있는데

"작지만� 소소한� 행복을� 누리고� 싶다!“

하는� 사람들에게� 내가� 추천하고� 싶은� 것은� "하루에� 한� 번� 바깥� 풍경� 구경하기"� 이다.

방� 창문� 넘어� 어렴풋이� 보이는� 옅은� 분홍색� 구름� 한� 점으로� 집에� 가만히� 있어야� 하는�

이� 상황이� 처음으로� 좋아지게� 된다.�

기분� 좋은� 분홍색� 구름을� 본� 후로부터� 매일같이� 구름을� 구경하게� 되었고,� 평소에� 볼�

수� 없었던� 하늘을� 보며� 답답함을� 해소할� 수� 있었다.�

� 뭉게구름,� 저녁� 시간에� 잠깐� 왔다� 가는� 보라색� 하늘,� 구름� 한� 점� 없이� 높고� 푸른�

하늘,�

막� 흐려질� 찰나의� 하늘,� 넓게� 퍼져� 있는� 구름

이렇게� 다양한� 하늘을� 보면서� 느끼는� 감정은� 그때그때마다� 다르지만,� 나� 자신을�

되돌아보며� 반성하는� 것은� 물론,� 또� 나를� 칭찬하며� 다독여주는� 소중한� 순간임은� 같다.�

바쁘게� 살아가던� 평소와는� 반대로,� 작은� 쉼표라고� 생각하며� 잠시� 멍하니� 쉬었다� 가는�

것도� 좋은� 방법인� 것�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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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깥� 풍경을� 보며� 마음을� 달랠� 수� 있게� 해� 준� 첫� 번째� 구름이다.� 만지면� 푹신할� 것� 같은�

뭉게구름인데,� 약간의� 주황빛을� 띠는� 오묘한� 느낌이라서� 더� 좋다.� 이날이� 몇� 없는� 취미생활을�

다� 하고� 몸,� 마음� 다� 지쳐있던� 최악의� 상태였는데,� 창문� 넘어� 보이는� 이� 구름이� 새로운� 취미를�

갖게� 해주었다.� 구름을� 보고� 느꼈던� 감정을� 비유하자면� 엄청� 추운� 겨울에� 전기장판을� 적당한�

온도로� 틀고� 새드엔딩일� 것만� 같았던� 영화가� 정말� 내� 스타일로� 해피엔딩으로� 바뀌는� 느낌..?�

해피엔딩으로� 바뀌어서� 눈물이� 막� 쏟아지는� 그런� 감정을� 느꼈다.� 내� 기분은� 나만� 아니까� 다들�

상상해� 보심을� 추천드립니다...� 아무튼� 내가� 구름&하늘&풍경을� 좋아하는� 대표적인� 사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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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으로� 우울함을� 즐길� 수� 있게� 해� 준� 구름이다.

‘하늘은� 자고로� 파랗고� 높아야지!’� 했던� 사람으로서� 조금이라도� 흐리면� 괜히� 내� 기분까지�

우중충해지는� 이상한� 기운이� 있었는데,� 먹구름� 사이로� 약한� 햇살이� 들어오는� 것이� 신비롭다는�

생각이� 들면서� 한동안� 먹구름을� 기다렸던� 기억이� 있다.� 내� 기분은� 매일� 다르니,� 같은�

하늘이라도� 그때마다� 느끼는� 감정이� 다르기� 마련이다.� 외출이� 자유롭지� 않아� 하루하루가�

답답함으로� 채워졌는데,� 이렇게� 햇살이� 밝게� 내리는� 평소와� 달리,� 약간은� 어두우면서� 분위기�

있는� 이런� 하늘이� 새로우면서� 반갑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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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� 살면서� 봤던� 구름� 중에� 가장� 이상하다.

흐린� 듯,� 밝은� 듯...� 마치� 사회성을� 100으로� 올려� 간신히� 약속을� 보내고� 집에� 돌아온� 내� 상태�

같다.� 코로나로� 약속� 잡는� 거조차� 쉽지� 않아서� 어쩔� 수� 없이� 전보다� 사람� 만나는� 횟수가� 줄게�

됐다.

오랜만에� 사람을� 만나서� 설레고� 들뜨지만,� 평소보다� 말을� 많이� 하게� 되니� 기가� 빨리고� 넋이�

나간� 상태로� 내가� 지금� 무엇을� 하고� 있는지� 모를� 정도로� 힘이� 빠져� 있는� 내� 모습과� 닮았다.�

그렇지만� 기분은� 좋은...?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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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였으면� 친구들과� 카페에� 가서� 막� 얘기하고� 있었을� 시간이지만� 이날은� 하루에� 9000명이�

넘는� 확진자가� 나오면서� 가족� 모두가� 집에� 발이� 묶였었다.� 그렇게� 오랜만에� 가족� 모두가� 모여�

저녁을� 먹는데,� 문득� 창문을� 보니� 밥� 먹다� 말고� 뛰쳐나갈� 정도의� 신비로운� 구름이� 떠� 있었다.�

사계절� 내내� 같은� 모습을� 띠고� 있는� 소나무� 배경에� 보라색,� 주황색,� 하늘색이� 합쳐지니� 이보다�

더� 예쁠� 수� 없다.� 이� 구름을� 본� 후로� 한동안� 세상� 모든� 고민을� 날려버릴� 수� 있었다.� 그만큼�

정말� 많이� 아름답고� 신비로운� 구름이다.


